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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 월 1 일호「시정의  작은창」阿部孝夫시장님의  말씀』No.178    

가와사키시의  매력을  응축한  가와사키  카르타가  이번달에  완성되었습니다  

카르타카드의  모집에  3000 명이  넘는  시민이  응모했습니다  자연을  노래한  것  마을을  

표현한것  사람들을  표현한  것등  어느카드도  가와사키에  애착과  긍지를  느끼게하는  

것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정 80 주년이었던  작년은  가와사키의  매력을  내외에  

전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7 월에  뮤좌가와사키심포니홀이  오픈하여  음악의  

도시만들기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도심가운데  상쾌한  멜로디를  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에  전면  협력해주신  정보지  루루부가와사키시도  큰호평이어서  금방  

증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를  재인식하게  된  기쁜일  이었습니다  또한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되었던작년은  가와사키에서도  스포츠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가와사키프론타레  제이리그 1 에  승격파라올림픽에서  나리타  마유미 (成田真由美)선수의  

8 개의  금메달획득  등  밝은  뉴스가  계속되어  시민여러분께  활력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활약  중인  팀과  선수에게  가와사키를  홍보하는  홈타운  스포츠  추진  파트너를  

부탁하여  스포츠면에서도  활력이  있는  1 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공헌하는  신산업을  가와사키에서  출발하는  

「아시아기업촌」구상입니다  환경기술의  교류를  위하여  상하이  교통대학과  각서를  

조인하여  구상의  본거지「ＴＨＩＮＫ」에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이  입주하여  중국의  

기업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는  지금  새로운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개혁플랜을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새로운  종합계획과  자치기본조레를  지침으로  

시정운영은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에  살아서  좋았다는  실감이나도록  

건강한  도시만들기를  향해서  움튼  가능성을  착실히  키워갈생각입니다   

 

『나카하라구  음악라이브  인  유니티  2005』          No.179           
『나카하라구  음악라이브  인  유니티  2005』는  밴드와  댄스의  제전입니다  올해는  

59 그룹에서  18 그룹의  출연자와  18 그룹의  스탭진이  일체화되어  손수기획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기획으로서  공모에서  모집한  총수 120 명을  넘는  

코러스  가스펠송을  선보입니다    

3 월 6 일（일）오후 1 시ＪＲ武蔵
む さ し

中原
なかはら

駅前
えきまえ

のエポックなかはら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지금듣고 계시는 가와사키시민방송에서는 현재  매주금요일 오후 2 시부터 15 분간  

인유니티의 멋진 장면을 소개합니다 최종회인 3 월 11 일은 오후 2 시부터 60 분간  

당일의 모습을 방송드립니다 



 

타마구 숲의 마쯔리「たまく森
も り

の祭り
ま つ  

」  

3 월 12 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내용은 취주악 북연주 텔레비젼주인공쇼 미니동물원 

인형극 민예공구만들기  나무의  고동을  듣거나 하는  자연의  게임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이쿠다녹지 마스가다야마광장의（ 生田
い く た

緑地内
りょくちない

の 枡形山
ますがたやま

広場
ひ ろ ば

）주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 부터 오후 3 시까지입니다 만약 12 일에 비가올경우는 

다음날인 13 일로  연기됩니다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타마구구청 지역진흥과 전화 935-3148 팩스  935-3391 입니다 

 

 

소비자상담에  관한  안내                        No.180          
시에  접수된  소비생활상담중에서  부당청구에  관한  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엽서  

메일  등으로  청구서가와도  관련없는  경우는  확인것이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재판소제도를  악용한  청구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불독촉  

소액소송이라는  재판소의  수속을  악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소에서  우송된  

경우는  상관없는  서류일지라도  받은날로부터  2 주간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패소나  강제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재판소의  서류인  경우는  봉투에  

재판소명  특별우송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안에는  사건명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특별우송인  경우는   우체국직원이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고  수령사인을  받습니다  

수상한  청구서가  도착하면  어떤  것이라도  당황하지말고  상담해주십시오  

가와사키시에는  가와사키구와  다카츠구의  2 개소에  상담창구가있습니다   

◆가와사키구（川崎区） 가와사키시소비자행정센타  200-3030   

◆다카츠구 (高津区 )     가와사키시북부소비자센타  812-3336 

※상담접수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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